
1974년 12월 1일 創刊8  제 519 호　　檀紀 4351年 戊戌  음 7월 22일(丙申)

 편집국장 권행완

유장(儒將) 권율이치대첩기념제 이모저모

32사단 국군장병들이 충장공 권율도원수와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헌화 및 분향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장사 바로 옆에서 10발의 조총을 발사하고 있다. 이치대첩기념제가 봉행된 이후 조총 발사는 이

번이 처음이다. 마치 426년 전 권율장군과 용감한 조선의 용사들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야 한다

는 굳은 결의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한 후 일본군을 무찌르고 대둔산이 떠날 갈 듯이 외치는 함

성소리처럼 들리는 듯하다. 

축사를 하고 있는 문정우 금산군수, 이치대첩

기념제는 임진왜란 육지 최초 승전 기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

했다. 더불어 10월에 금산인삼축제가 예정되

어 있으니 많이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권건중 사무총장. 범국민적

인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행주대첩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권율

장군의 최초 승전의 터인 금산군에서도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충장사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32사단 군악대의 연주 모습 기념제에 참석한 문정우 금산군수 등 군관민 주요 내빈들 

주룩주룩 비가 오는 가운데 뮤지컬 오! 금산성이 공연되고 있다. 권율장군이 이치고개에서 일본군

을 무찌르고 백성들과 승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뮤지컬로 재현하고 있다. 

이치대첩기념제에 참가한 이웃 주민과 학생들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행사 도중 비가 내리자 우비를 입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

까지 함께 했다.

헌화하고 있는 권동원 상무이사(참의공종중)와 권경관 금산지역종친회장

(왼쪽 뒤)   

권영범 충장공종중 회장과 권박원 참의공종중 이사장이 기념제에 대한 감

회와 기념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치대첩제에 참가한 족친들이 이치대첩기념제가 끝난 후 충장사 인근 식
당에서 이치대첩기념제와 일제 강점기 때 없어진 원래 이치대첩기념비의 
몸통을 찾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대전효뿌리
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많은 족친들이 참가했
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대종회 권건중 사무총장, 권영범 충
장공종중 회장, 권용기 대전지역종친회장, 권호준 전 이사장, 권박원 이사
장, 권동원 상무이사, 권정순 총무(이상 참의공종중), 권행완 편집국장, 권
영규 총무부장, 권태훈 업무부장(이상 대종회), 전국청장년협의회 권순용 
사무국장, 권기성 서울청장년회 기획실장 등만 참석했다. 점심은 권영범 
충장공종중 회장이 마련했다. 

사회자 김성일 이치대첩기념제추진위원회 위

원(진산신협 전무), 우산 쓰고 진행. 


